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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신입·경력'  채용…"인재 확보도 삼성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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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천 M16공장 전경. (사진제공=SK하이닉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SK하이닉스가 신입·경력 사원 채용에 나선다. 전날 삼성전자가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자마자 SK

하이닉스도 채용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양사가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해 자존심 대결에 나섰다는 평이다. 

여름철인 7월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채용을 단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을 통해 고대역폭메모

리(HBM)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다. 통상 대기업

공개채용은 매년 4월과 9월에 이뤄지는데, SK하이닉스가 7월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전날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이 오는 9일까지 무려 800여개 부문에서 경력직 채용에 나선 것과도 묘한 대비를 이룬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을 통해 최근 HBM 생산 등 신규 투자를 발표한 청주 M15X 공장과 본사인 이천공장 등에서 일할 인

재를 대거 뽑는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인 '핀펫(FinFET)'을 비롯해 기반 기술과 양산 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채용에 나선

다.

신입사원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뒤 입사시험인 'SKCT' 및 면접을 거쳐 9월 말에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사원은 11

월에 입사해 근무 현장에 바로 배치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9월에는 경력 2~4년차를 대상으로 '주니어탤런트' 전형을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채용도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중복되는 모집 부문에서 인재 모집에 경쟁하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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